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1. 24.(수) 10:30 배포 일시 2021. 11. 24.(수) 10:30

담당 부서 해외문화홍보원
책임자 과장 박병규 (044-203-3334)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담당자 사무관 황진영 (02-2125-3501 )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 
“한국 영화, 드라마 산업에 감탄, 협업하고 싶다.”

- 11. 23. 국빈 방한 계기 코리아넷과 인터뷰 -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수준이 놀랍다.”라며 “코스타리카는 한국의 드라마·영화 

산업에 감탄하고 있다. 한국과 영화,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협업하고 싶다. 

코스타리카와 한국이 협업해 두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상상해 

보았느냐, 세계시장에서 유일무이한 영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국어포털 ‘코리아넷(www.korea.net)*’은 11월 23일(화), 밀레니엄힐튼 

서울 호텔(서울 중구)에서 알바라도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2022년,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2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해외문화홍보원(KOCIS, 이하 해문홍)이 운영하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9개 언어(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한국 관련 뉴스 등을 제공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음.

  알바라도 대통령은 방한 소감을 묻자 “서울 날씨가 춥지만,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고 많은 환대를 받아서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노력과 의지로 모든 발전을 이뤄내고 탈바

꿈한 나라이다. 한국의 정책 방향은 코스타리카 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며 

양국은 인권, 민주주의 등 같은 가치와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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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지난 60년간 협력하며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왔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행동 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코스타리카의 정책 ‘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 발전’이 추구

하는 방향과 같다. 양국의 정책 방향이 같으므로 함께 협력하면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지난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서 문 대통령에게 소주와 김치를 좋아한다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는데 이번에도 “한국에 와서 마신 맥주가 정말 

맛있었다.”라고 말했다. 좋아하는 한국 가수나 재미있게 본 한국 드라마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 부모님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본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밤에 바르는 영양 크림(나이트 크림)’을 사달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초록병(소주)’을 사달라고 했다. 두 분은 한국 드라마를 

접하며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문화, 열심히 일하는 한국 문화를 높게 

평가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많은 한국인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기를 

바란다. 일단 코스타리카에 와보면 아마 다시 돌아오기 싫어질 것”이라고 

했다. 

  1980년생인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다. 

2018년 대선 당시 만 38세에 당선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임기 4년에 연임이 허용되지 않아 내년 5월에 퇴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터뷰는 알바라도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2000년 1월 1일 출범한 코리아넷이 외국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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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사모라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와 로돌포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이 

함께했으며, 박정렬 해문홍(KOCIS) 원장도 인터뷰를 지켜봤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됐으며 인터뷰 사진과 영상은 코리아넷 플리커(https://www.fl

ickr.com/photos/koreanet)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

=v7b0_HtD0Zg)에서 볼 수 있다. 국·영문 및 스페인어 인터뷰 전문은 

코리아넷과 해문홍(KOCI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 인터뷰 사진

     2. 인터뷰 전문(국문) 

     3. 인터뷰 전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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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 인터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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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인터뷰 전문(국문)

- 국빈 방한을 환영한다. 올해는 코스타리카 독립 200주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축하할 일이 많은 것 같다. 한국 방문 소감이 어떠한가.

갑자기 추워진 서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서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한국에
서 많은 환대를 받았고 서울에서 코스타리카 동포들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의
미가 깊다. 독립 200주년과 OECD 가입을 축하하는 해에 한국을 찾을 수 있어 이번 방문을 뜻
깊게 생각한다. 

-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는다.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성과로 
무엇을 꼽겠는가?

한국은 노력과 의지로 모든 발전을 이뤄내고 탈바꿈한 나라이다. 한국의 정책 방향은 코스타리
카 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며 양국은 인권, 민주주의 등 같은 가치와 평화를 추구한다. 이를 바
탕으로 양국은 지난 60년간 협력하며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을 발전시켜 왔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열린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차
원 높은 '행동 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코스
타리카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도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방한
을 계기로 양국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바이오산업 등에서 디지털, 
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환영한다.

- ‘한국판 뉴딜’에 대해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코스타리카가 '한국판 뉴딜'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코스타리카의 '2050 포용적·탈탄
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과 유사점이 많다. 양국 정책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과 일자리 창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양국의 정책 방향이 부합하므로 함께 협력하면 보
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산림복원,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
력을 희망한다. 

- 코스타리카 정부는 화석연료 탐사, 채굴 영구 금지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화석연료 퇴출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와 추진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하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화석연료 퇴출을 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 어떤 것과도 바
꿀 수 없는 것이며 윤리와 미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지구 자원이 
고갈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 살아갈 세상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다음 세대
를 위해서도 화석연료 퇴출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세계가 모두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향이 옳
다고 믿으며 전 세계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 코스타리카는 5세 이상 아동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세계 최초로 의무화해 주목받고 있다. 백
신 접종 모범국인 코스타리카와 한국의 코로나19 협력 방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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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외교적인 차원에서 백신 사용에 대한 허가가 나기 전부
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백신 생산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 90%가 넘는 국민
이 백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백신에 대한 이해도 매우 높다. 한국은 우리 정부가 보건 협력을 
추진한 우선 국가이다. 팬데믹 초기부터 진행된 한국과의 코로나19 대응 협력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향후 양국 간 보건 협력도 여러모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김치와 소주를 좋아한다고 들었다. 좋아하는 한국 가수나 즐겨본 드라마가 있는가?

한국에 와서 먼저 이곳 맥주를 접했는데 매우 맛이 좋았다. 김치와 소주도 마찬가지다. 많은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본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본 밤에 바르는 영양 크림(나이트 크림)을 사달
라고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초록병(소주)'을 사달라고 했다. 두 분은 한
국 드라마를 접하며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문화,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높게 평가했다. 
부모님은 로맨틱한 드라마를 좋아한다. 나도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을 봤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수준이 놀랍다. 코스타리카는 최근 영화와 드라마의 국내 제작
을 독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과 관련 제작에 대해 협업하고 싶다. 두 나라가 협업해 
코스타리카와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상상해 보았나? 세계시장에서 유일무이한 영화가 
될 것이다. 이런 협업을 해나가야 한다. 코스타리카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산업에 감탄하고 있다. 

-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노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는 평화의 나라이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묻는다. 
우리는 이웃 국가들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이뤄냈고 중남미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민주
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다. 우리는 군대가 없는 대신에 그 예산을 교육과 보건 의료, 사회 발전
에 쓴다. 이처럼 평화 국가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 1953년 
6.25 직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그 당시 아무도 한국이 오늘날과 같
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다. 또 지난 몇 년간 특히 문재
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다.

-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목표다. 남은 임기 동안 특히 세계 해양 연
합(Global Ocean Alliance)의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과 
‘30-30목표(30by30)’를 통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각국의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과 육지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에 시작했을 때는 참여국이 다섯 개밖에 안 됐다. 현재는 70여 개국이 참여 중이
며 지난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도 여러 국가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자연과 기
후를 보호하는 이 계획에 세계가 동참하길 바란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하
기를 바란다. 일단 코스타리카에 와보면 몇몇 사람들은 아마 다시 돌아가기 싫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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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인터뷰 전문(영문)

- Welcome to Korea. You have much to celebrate this year such as the bicentennial 

anniversary of your independence and entry into the OECD. What is your impression of 

Korea on this state visit?

Though the weather was cold, the people were warm. They have received us in a very warm 

way, so we did not feel cold. We are happy to be OECD members with Korea so that we 

can work together in that forum with the same values. Also, having the bicentennial 

anniversary of our independence and OECD entry in the same year is a great gift, making 

the visit more meaningful. 

- Korea and Costa Rica next year will mark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What 

do you think has been the biggest achievement in bilateral ties so far?

Korea has shown in past decades how countries through hard work and discipline can not 

only grow but also improve quality of life for its citizens through innovation, economic 

growth, and values such as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peace. I believe the biggest 

achievement from this state visit is that President Moon and myself agreed to upgrade the 

level of the bilateral partnership to an action-oriented comprehensive partnership. Also 

through the upgraded partnership, we can work together in specific areas such as technology 

and innovation. Thanks to the upgraded cooperation with Costa Rica, Korea will be also able 

to strengthen its influence in the Central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s. We also welcome 

both countries’ partnership in digital transition for economic recovery after COVID-19, bio 

industry and green cooperation thanks to the latest state visit.

- You have expressed support for the Korean New Deal. Why is Costa Rica interested in this 

initiative?

The Korean New Deal, composed of the Green and Digital New Deals, are very aligned with 

our decarbonization plan 2050. Both plans focus on sustainability and also create more jobs 

and growth. This means we can work together to make things happen. For example, Costa 

Rica hopes to work with Korea in many areas such as technology, forest restoration and 

renewable energy.

- The Costa Rican government is pushing a bill to permanently ban fossil fuel exploration 

and extraction. What are the reasons behind this strong push and have any difficulties 

occurred?

The Costa Rican government seeks to abolish the use of fossil fuels through law.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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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egotiable because it is a matter of ethics and future growth. The use of fossil fuels will 

lead to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may eventually lose our planet in future 

generations. For the next generation, the use of fossil fuels should be banned permanently. 

This is the way for us, society and the world to gain benefits. Indeed, there has been 

resistance, but we are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and the world should also march ahead in 

this direction.

- Costa Rica has earned global attention as the first country to require vaccination against 

COVID-19 for children ages 5 and older. How does your nation, a global leader in 

vaccination, consider Korea's overall quarantine and vaccination? And what is the direc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in responding to the pandemic?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Costa Rica has been working closely at the diplomatic 

level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such as AstraZeneca and Pfizer even before vaccination 

was approved. More than 90% of the population shares the importance and hav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vaccines. Korea has been the primary country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health sector. Our government wants to express gratitude for cooperation with Seoul 

in COVID-19 response from the beginning of the outbreak.

- You said you love kimchi and soju. Which Korean singer or TV drama you like? And have 

you seen "Squid Game?"

During my stay in Korea, I tried Korean beer. It was really good. The same goes for when it 

comes to kimchi and soju. I want to say that through online platforms, many Costa Ricans 

are watching various Korean TV shows. To be more specific, my parents also watched many 

Korean dramas and films. When I told my parents about my visit to Korea, my mother asked 

me to buy her one of those nice night creams that she sees on Korean television. My father 

said he would like to have those nice green bottles (soju). Both of them praised how people 

show respect to the elderly in Korean shows. They also speak highly of (the Korean) culture 

of respect and hard work. My parents are also very fond of romantic Korean dramas as well. 

From my side, I've seen the award-winning movie “Parasite” and “Squid Game.” The quality 

of production is amazing. In Costa Rica, we recently signed a new law to foster national 

productions. And we would love to partner with Korea. Can you imagine a film made both 

in Korea and Costa Rica, with the landscapes of both countries? That would be something 

unique for the world to watch. This is what we need to cooperate on. And yes, we do 

admire the film and television industry of this country.

- How does Costa Rica view the Korean government's process for denuclearizing and 

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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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a Rica is a peaceful country with no armed forces. Many people ask how is this possible. 

Our country achieved peace with neighboring counties in democratic ways. We are also a 

country that accepted democracy earliest among Central American countries. Instead of 

spending budget on military, we invest in education,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 Likewise, 

as a peacekeeping nation, we do support Korea's peacekeeping process. Imagine Korea back 

in 1953 before the Korean War. Back then, no one would believe today's development could 

be possible. Korea, however, made it possible. Thanks to the years of efforts of President 

Moon and his administration, Korea can gain back peace. This is such a remarkable 

development.

- You have six months until your term ends. What goals do you want to accomplish before 

leaving office?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re among my government's 

biggest political goals. During my time in office, I would like to make efforts to protect the 

environment not only in Costa Rica but also in other nations, especially through the Global 

Ocean Alliance's High Ambition Coalition and 30 by 30 Goals. The goals aim to preserve 

30% of land and another 30% of ocean by 2030. In 2019, only five countries participated. 

Now 70 nations are participating and many other countries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 in Glasgow, the U.K. 

We wish that the world can join the initiative of protecting the planet and climate. We also 

wish for more Koreans to visit Costa Rica. When Koreans visit Costa Rica, some might not 

want to return.


